
인간성장호르몬제 시장“쾌속”
국산 호르몬제 돌풍 1 0 0억원이상 판매 … 수입대체 급진전

인간성장호르몬제 시장이 국산화에 의한 신수요 창출에 성공하면서 급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

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결핍성 왜소증 치료제인 인간성장호르몬제가 그동안 최소 6개월에서 1년여 동안

의 장기적 치료기간과 과다한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극히 일부 계층에서만 수요가 이뤄져 왔으나

L G화학이 9 3년 상품화에 성공, 돌풍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런 가운데 최근 동아제약도 국내에서는

L G화학에 이어 두번째로 인간성장호르몬

제제화에 성공, 임상실험단계에 있어 이

제제에 대한 수입대체가 급속도로 진행될

것으로 알려졌다.

성장호르몬제는 첨단공법에 의한 고도의

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그

동안 미국·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

개발에 성공,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국산품에 비해 절대적으로

뒤떨어지고 품질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갈수록 수입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9 4년 인간성장호르몬제 국내수요는 1 2 4억 8 0 0 0만원으로 9 3년 6 7억3 0 0 0만원에 비해 85.4% 급신장한

것으로 조사됐다.

이중 L G화학의「유트로핀」판매실적은 9 3년 4 4억3 0 0 0만원에서 9 4년 1 0 5억2 0 0 0만원으로 무려 1 3 7 %

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이와함께 수입액 규모는 녹십자「싸이트로핀」이 5억5 0 0 0만원, 동아제약「지노트로핀」5억2 0 0 0만원,

대웅릴리「휴마트로프」4억5 0 0 0만원, 다림양행「싸이젠」4억 4 0 0 0만원 등 총 1 9억6 0 0 0만원인 것으로

조사됐다.

따라서 9 4년 국산품의 시장점유율도 9 3년 6 6 %에서 1 8 %포인트 상승한 8 4 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

다.

판매가격은「유트로핀」이 3만9 0 0 0원으로, 8∼1 0만원대인 수입품에 비해 2배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

다.

최근 동아제약과 녹십자는 이같은「유트로핀」의 빅히트에 영향을 받아 당초 8만원대였던「싸이트로

핀」과「지노트로핀」의 가격을 5∼6만원대로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들 기업은 원료를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가격인하를 단행할 수 있었지만

완제품을 그대로 수입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

한편, 인간성장호르몬제 시장은 한정된 왜소증 환자수( 4 0 0 0∼6 0 0 0명정도) 때문에 더 이상의 급격한

수요확대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1 / 2 3 >

국내 인간성장호르몬제수요현황 (단위: 만원, %)

1 9 9 2

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

1 9 9 3 1 9 9 4
구 분

유트로핀

수 입

합 계

-

1 7억8 0 0 0

1 7억8 0 0 0

4 4억3 0 0 0

2 3억

6 7억3 0 0 0

-

2 9

2 7 8

1 0 5억2 0 0 0

1 9억6 0 0 0

1 2 4억8 0 0 0

1 3 7

▽3

8 5




